
2011년-2012년� 녹색연합� 4대강�대응� 활동�보고�

2010년 4대강사업과 함께 시작된 녹색연합의 4대강 현장 모니터링은 2011년을 거쳐 2012
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의 생명들이 쫓겨나고, 거대한 토건사업이 진행되는 “현
장”, 그 현장을 발로 뛰며 기록하였습니다. 홍수피해, 생태변화, 수질, 부실공사 등, 4대강 현
장의 기록들은 정부의 장밋빛 홍보에 맞서 4대강사업이 “강죽이기” 사업이라는 실체를 알리
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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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모니터링

녹색연합은 2011년 초반부터 4대강사업이 가져올 홍수피해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진
행하였습니다. 여름철 호우기에 접어들면서 유례없는 새로운 양상의 수해가 나타났습니다. 
왜관철교붕괴, 상주보 수문 앞 제방붕괴, 2차례의 구미단수사태, 지천의 역행침식 등이 그것
입니다. 녹색연합은 2011년 여름 내내 남한강과 낙동강 곳곳이 무너지고 쓸려가는 모습들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4대강사업이 홍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해위험을 가중시키는 
사업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보 안전성 모니터링
2011년 연말 완공을 코앞에 둔 4대강 보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그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사진자료를 통해
서 낙동강의 상주보, 강정고령보, 구미보 등 여러 곳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음을 밝혀냈습
니다. 또한 구미보에서 수문 앞의 지반침하 현상을 발견하여, 4대강 구조물의 취약한 안정성
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2011년 말에서 2012년 상반기에 걸쳐, 녹색연합은 여러 환경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 보 주변의 세굴현상과 균열 등, 각종 안전성의 문제점
들을 조사했습니다. 

생태변화 모니터링
아름답던 4대강의 습지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물을 맑게 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보고였던 습
지와 모래톱들이 파헤쳐진 자리에 인공공원과 댐이 들어섰습니다. 녹색연합은 사진작가 박
용훈 선생과 함께 4대강 습지 비교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경천대, 마애습지, 해평습지, 바위
늪구비 등 , 낙동강, 금강 습지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고, 4대강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또 내성천의 야생동물 조사와 남한강의 어류모니터링을 통해서 강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파괴되
었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가뭄피해 모니터링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물을 확보하여 가뭄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와 준설로 확보한 
물이 자그마치 7억 톤입니다. 하지만 2012년 봄 가뭄은 충청도 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
습니다. 녹색연합은 가뭄피해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뭄이 생긴 곳은 하나같이 4대강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4대강사업이 가뭄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정
부로부터 입수한 녹색연합의 자료 앞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전체 양수장 가운데 고
작 4.6%만이 4대강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1.02 준설선 침몰현장 모니터링
낙동강 역행침식 현황조사

2011.03 낙동강 역행침식 현황조사
남한강 모니터링 

2011.04 남한강 변화상 조사
낙동강 모니터링

2011.05 4대강 지류조사-남한강
4대강 지류조사-금강

2011.06 4대강 홍수대비 공동조사-낙동강
낙동강 호우기 모니터링
KBS 환경스페셜 동행 취재
남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공동조사
남한강 모니터링
남한강 호우기 모니터링

2011.07 남한강 호우기 모니터링
낙동강 호우기 모니터링
남한강 공동조사

2011.08 호우기 모니터링
북한강 호우기 모니터링

2011.09 남한강 호우기 모니터링 
남한강 어류조사

2011.10 남한강 어류조사
낙동강 모니터링

2011.11 내성천 생태조사
낙동강 모니터링
낙동강 MBC PD수첩 동행 취재

2012.01 내성천 생태조사
한강, 금강, 영산강 동절기 공동조사

2012.02 낙동강 모니터링
낙동강 함안보 긴급조사
낙동강 언론취재 동행
남한강 모니터링

2012.03 낙동강 모니터링
2012.04 낙동강 모니터링

남한강 수질 긴급 모니터링
2012.05 남한강 어류조사

낙동강 모니터링
2012.06 충남 가뭄피해 조사

낙동강 모니터링
영산강 모니터링

2012.07 낙동강 모니터링
남한강 대체습지 모니터링
낙동강 대체습지 모니터링

수질 모니터링
2012년 여름, 4대강은 온통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우려했던 수질악화가 현실이 된 것이지요. 
녹색연합은 꾸준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서 녹조가 낙동강 중류까지 확산된 것을 누구보다 
먼저 밝혀내어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녹조는 시민의 먹는 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
입니다. 녹조의 원인은, 흐르는 강물을 막아버린 4대강 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
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대활동
녹색연합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생명의강연구단” 등의 연대활동을 통해 4대강문
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습지NGO네트워크”의 
한일습지포럼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의 아라세 댐 철거예정
지역을 방문하여 해외의 하천복원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녹색연합� 4대강�현장�조사�기록� (2011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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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기간  ▯ 2011년 9월~2012년 8월
 후원자 수 ▯ 일시후원자 42명, 정기후원자 446명 

후원금 내역 

항목 금액

이월금 14,978,000 원 
◽2010.6~2011.8까지 강의친구365 1차 후원금 중, 해당기간 사용 후 잔액

2011.08-2012.07 61,247,000 원

2012.08 입금예정액 5,200,000 원 ◽8월말 정산 완료될 예정입니다

합계 81,415,000 원

지출 내역

항목 금액 비율

여비교통비 8,261,176 원  11.2%

인쇄/자료비 444,363 원  0.6%

진행비/잡비 1,464,800 원  2.0%

분담금 2,697,659 원  3.7%

식비 2,699,782 원  3.7%

지역조직활동비
(금강모니터링) 7,000,000 원  9.5%

공동정책대응 386,390 원 0.5%

인건비 50,530,014 원  68.8%

지출합계 73,484,184 원 100%

4대강 대응활동은 현장조사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위 지출항목에서 지역조직활동비와 공동정
책대응, 분담금을 제외한 항목은 모두 4대강현장팀을 운영하는데 사용된 금액입니다. 
진행비/잡비 항목에는 4대강집회에서 발생한 검찰 범칙금 8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에 들어간 식비는 현장출장으로 발생한 내역만 포함되었습니다. 4대강현장팀의 활동이 
출장·조사 활동위주이기 때문에 식비 지출이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조직활동비로 지출된 700만원은 대전충남녹색연합의 금강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지원된 
금액입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금강 모니터링을 담당하여 본부 4대강현장팀은 낙동강과 남
한강 모니터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정책대응에 포함된 지출은 4대강범국민대책위 등
의 활동에 사용된 자료비, 진행비 등입니다. 정책대응활동은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연대
기구를 통해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항목에는 전담활동가의 활동비가 포함됩니다. 4대강현장팀은 2011년 전담활동가 2인
과 정책대응 담당 1인, 2012년 상반기 전담활동가 2인이 활동하였습니다. 
강의친구365프로젝트의 종료와 상관없이 녹색연합 4대강대응활동은 지속됩니다. 
남은 8백 여 만원은 4대강대응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출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월 
재정보고와 연례보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